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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공사, 토양오염 방지․정화 VA 체결

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 

조사를 실시하고, 오염토양 발견시 자율적으로 정화하며, 지하배관을 단계적으로 지상화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

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.

환경부는 12월27일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전국 9개 비축기지

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공사와 <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>을 체결했다.

협약은 2002년 5대 정유기업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이어 2번째로 대형 공기업이 사업장의 토

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.

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수급위기에 대비해 1981년 울산비축기지를 시작으로 거제,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

에 총 1억2000만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형 지상저장탱크 등 유류저장시설로부터 유류의 누출 등 

항상 토양오염의 우려를 안고 있다.

토양오염은 장기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고 한번 오염되면 토양과 지하수의 치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

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며,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

는 오염된 토양을 적극 발견하여 적기에 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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